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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600톤 공급 개시

- 대형마트 3사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4월 14일까지 연장
-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주요 마트에서 시중가 대비 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어, 참조기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비축 오징어·
참조기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특별전은 3월 22일 종료 예정
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원양 오징어 공급이 시작되는 4월까지 오징어 가격 
안정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 비축 방출물량을 260톤(오징어 200톤, 참조기 
60톤) 추가하고 판매 기간도 4월 14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해 나머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도 정부 비축물량 340톤을 주요 마트에 공급하여 3월 14일(목)부터 소비자
에게 시중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편, 3월 수산물 할인행사
(3. 7.~24.) 지원 품목도 확대(2월 6개→3월 최대 9개)하여 대중성어종 외에도 
멍게, 우럭 등 봄 제철 수산물까지 폭넓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이 4월 이후 순차적
으로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이 올 한 해 수산물 물가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3월 한 달간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
하고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추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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